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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마저 남녀 편 가르기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답하십시오

“남성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으
면 좋겠다.”

저출산 해소가 아닌, 결혼에 대한 반감을 부추긴 30대 청년 박은식 씨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남녀 편 가르기 정치를 하려는 의도이
거나, 한동훈의 법무부가 정부 핵심인사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으면서 되풀이해왔던 인사참사의 
연장선으로 실력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박은식 위원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커녕, 그의 발언을 미화하고 두둔했다. 
저출산 위기를 남녀 편 가르기의 수단으로 삼은 박은식 위원을 두둔하다니 기가 막히다.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는 발언은 남녀 간 상호존중과 평등 대신, 갈등을 조장
하고 가부장제의 인식에 갇힌 일부 남성의 분노를 부추기려는 혐오의 언어이다. 이런 극단적인 
언행이야말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범이고 혐오와 차별을 키우는 사회악이다. 

결혼과 출산은 남녀가 모두 함께 결정하는 일이다. 그 이전에 남녀가 결혼을 왜 하지 않으려는
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30대 국민 중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이 32%, 
남성이 49%에 머물렀다. 여성이 결혼을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 후 여
성의 삶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는 항상 꼴찌를 차지했으며, 그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통계에서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에 불과
했다. 여성이 고용률은 낮은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높은 이유는 결혼과 관련이 크다. 

집권여당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찾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박은식씨의 비대위원과 인재영입위원 자격을 박탈
해야 한다.

박은식 위원 또한 비겁하게 SNS 글을 비공개 처리하여 책임에서 도망치지 말고, 청년답게 당
당하게 물러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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